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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는 모든 계절마다 변한다. 계절뿐만 아니라 날씨

에 따라서, 온도, 습도, 바람에 따라서 날마다 변한다. 냉

방, 난방 등 환경에 따라서도 바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건성 

피부가 더 힘들어 하고, 여름에는 지성 피부가 더 힘들어 

한다. 이것은 각자 피부가 갖고 있는 단점이 날씨와 환경

에 의해 극대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높은 온도와 높은 자외선지수는 여름 피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환경은 땀을 많이 흘리게 하고 피

지 분비를 높인다. 땀과 피지로 끈적거리는 피부는 불쾌

지수를 높이고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다. 지성피부

는 모공이 막히고 여드름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여름철 피부가 땀과 노폐물을 많이 뱉어내는 

것은 오히려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다. 즉, 땀을 통해 피부 표면을 냉각시켜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다.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혈액순환

도 활발해진다. 그러니 여름 날씨가 꼭 피부에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건성 피부에게는 건조함이 사라

져서 일 년 중 가장 살만한 계절일 수 있다. 지성 피부도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청결에 힘쓰면 그리 힘

들지 않게 보낼 수 있다.

▣ 피부 타입에 따른 관리 방법

건성 피부는 여름에 피부가 덜 당기므로 보습 제품을 

덜 바르는 것이 좋다. 기존에 두세 제품을 겹겹이 발랐

다면 여름에는 한두 가지 제품으로 가짓수를 줄이는 것

이 좋다. 오일 베이스보다는 가벼운 에센스나 수분크림

이 적합하다. 그렇다고 꼭 새 제품을 사야하는 것은 아

니다. 사용하는 제품이 여름철에 바르기에는 너무 오일

리하다면 바를 때마다 토너 몇 방울을 섞어서 점도를 

묽게 조절하면 된다. 이밖에 클렌징과 각질제거 제품은 

기존에 사용해왔던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이라고 세정력이 더 강한 폼클렌저로 바꾸거나 

더 강도 높은 각질제거 제품을 사용하면 자극을 받아 

건조해질 수 있다.

지성 피부는 피부가 스스로 보습 성분(피지)을 활발하

게 만들어내는 피부다. 특히 여름에는 이러한 능력이 극

대화된다. 그러니 과감하게 화장품을 줄이고 최소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안 후 보습성분이 약간 

함유된 토너를 바르거나 

아주 묽은 에센스 하나만 

바르는 것이 좋다.

모공이 막힐 수 있으므

로 기름종이로 더 자주 

피지를 제거해주어야 한다. 팩트를 두드려 피지를 흡수

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각질이 쌓이면 모공이 피지

를 원활하게 배출해내지 못하므로 각질 제거도 더 열심

히 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해왔던 제품을 그대로 사용

하되, 피부 상태를 살피며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니다.

여름에 피지가 폭발한다고 해서 피지를 깡그리 제거하

는 비누나 세정력이 매우 강한 폼클렌저, 알코올이나 위

치하젤 등 수렴성분의 함량이 높은 제품을 바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용 초기에는 피지가 줄어들어 훨

씬 청결해진 기분이 들겠지만 계속 바르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 손상되어 예민하고 건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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